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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차 ｢우리동네 새단장｣
해양쓰레기 정화활동 펼친다

- 7. 20.~7. 31., 지방정부·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 실시

해양수산부(장관 황종우)는 7월 20일(월)부터 31일(금)까지를 ‘호우기

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’으로 정하고, 지방정부, 해양경찰청, 해양환경

공단,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,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양쓰레기

정화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활동은 “우리가 함께 만드는, ｢우리동네 새단장｣” 이라는 주제 아래

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정화행사로, 지난 2월에 이어 올해

두 번째로 실시된다.

해양수산부는 하천 등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고 8월 태풍

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항만, 해안가 및 방파제 등 쓰레기가

집중 유입되는 지역에서 총 4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정화활동을 실시할

예정이다.

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“항행 안전 및 어업 피해 예방을

위해 집중호우기 직후 발생한 대량의 해양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는 것이

중요하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로 인한

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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